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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동·남부지역은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조금
	조의금
	사  망
	배우자
	200만원

	
	
	
	직계존비속

배우자부모
	50만원

	재난

구호금
	인명

피해
	직원사망
	특별공로
	500만원

	
	
	
	일반사망
	300만원

	
	
	신체장해퇴직
	장해3등급이상
	200만원

	
	주택

파손

(자가)
	완전파손
	1,000만원

	
	
	1/2이상 파손
	700만원

	
	
	1/3이상 파손
	350만원

	
	주택

파손

(전세)
	완전파손
	200만원

	
	
	1/2이상파손
	150만원

	
	
	1/3이상파손
	100만원

	
	주택

침수
	완전침수
	300만원

	
	
	부분침수
	2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KT 통신시설의 피해는 15일 06:00시 현재 97,735회선중 87,178회선이 회복되어 89.2%의 복구율을 보였으며, 정전사태가 발생했던 1,198국사중 1,114국사가 입전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회복된 국사가 84개로 집계됐다.
또한 도로 및 교량의 유실로 인한 국간중계 광전송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복구중인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는 통신시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9,144명의 복구인원을 투입하여 복구하고 있다며, 이재민 대피소 무료전화 지원과 피해고객 요금감면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용하고 태풍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재식위원장은 "추석연휴로 인하여 통신시설과 조합원들의 피해내역 등의 파악과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조합원들의 피해사항과 애로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여 각종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남부지방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중앙본부는 15일 상집간부 전원이 경북고령으로 재해복구활동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난구호기금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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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피해 컸다”


15일 06:00시 현재 89.2% 복구…중앙본부 자원봉사 나서








<재난구호기금 지급기준표>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조합, 경북고령으로 재해복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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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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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을 모읍시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가 추석 연휴에 동.남부 지방을 강타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당국이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구호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재의연금 모금에 조합간부동지들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국민은행 006-01-0793-371 한국통신노동조합


(문의:중앙본부 조직처 031-727-4842)


KT노동조합








